
ORIGINAL ARTICLE
https://doi.org/10.15724/jslhd.2022.31.3.047

http://jslhd.org/
JSLHD 2022. Vol. 31, No. 3. 47-54

ISSN 1226-587X / eISSN 2671-7158

Journal of Speech-Language & Hearing Disorders 언어치료연구

47

Ⅰ. 서  론

2019년 후반기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전염

성 호흡기 바이러스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유행하

고 있다. COVID-19 감염방식은 재채기, 기침, 말하기, 노래하

기 등과 같은 비말로 인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방식이 있다. 

COVID-19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공공장소에 

머무를 때 의무적인 마스크 착용, 일상생활 예방수칙(손 씻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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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환경 소독하고 환기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시행하고 있으

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스크에는 

일반마스크, KF80, KF94, KF99, N95 등이 있다.

이러한 마스크가 코와 입을 가리고 있고, 마스크 착용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짧은 호흡으로 인해 올바른 호흡 방식이 이루어지

지 않으며, 시각적인 조음 피드백이 지원되지 않아 말 명료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Radonovich 등 (2010)에 의하면 마스크를 착용

하는 동안 먼 거리에서 말하는 것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보

다 음성 인식 정확도를 감소시키고, 단어 명료도가 1∼17% 감소

하여 효과적인 구두 의사소통을 방해한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말하는 음성 강도를 감소시키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일반 마스크는 발화 시 소리를 3~4dB을 감소시키고, N95 마스크

는 최대 12dB까지 소리를 감소시킨다고 한다(Corey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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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aragkouni(2021)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이 음성 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주관적 평가인 음성장애지수 

평가(voice handicap index: VHI)와 성대불편감척도(vocal 

tract discomfort scale: VTDs)를 마스크 착용자에게 평가하도

록 한 결과, 호흡, 메시지 전달 및 전반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

을 겪는다고 하였다. 총 155명 중 절반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

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였으

며, 나머지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더 크게 말해야 한다

고 하며, 10명 중 4명은 짧은 호흡과 음성피로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스크라는 매개체로 인해 화자의 입에서 나오

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여 음성 감소가 발생해 무의식 중 큰

소리로 말하며, 음성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사람들은 더 높은 

강도로 목소리를 사용하려고 하며, 마스크는 청각적 피드백이 

감소되고, 말하기 명료성의 어려움, 말하기와 호흡 조정의 어려

움이 발성 노력 또는 긴장을 증가시켜 음성피로를 생성할 수 

있다. 

음성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음

성산출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관여되는 중요한 요소이다(Cho & 

Jeong, 2006). 부적절한 음성 사용 및 과도한 근육 긴장과 관련된 

음성 오용 및 남용은 목소리의 불편함을 증가시키고 음성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음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중 지속적으로 음성을 요구하는 직업이 음성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한다(Reich et al., 1986). 특히 

지속적인 음성 사용은 목소리의 피로를 증가시키며, 음성장애는 개

인의 목소리의 음질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사회적, 정서적, 직업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음성피로(vocal fatigue: VF)는 지속적인 음성 사용 혹은 일정 

기간의 음성 사용 후에 느끼는 피로나 약한 음성을 뜻하며, 음성

과 관련된 부정적 감각을 말한다(Vilkman, 2004). 말하는 동안이

나 혹은 말한 후에 발성 노력의 증가, 후두의 불편함과 목과 어깨

의 긴장을 수반한 통증, 음도 혹은 음성 강도 감소, 음성을 통제하

는 능력 감소, 휴식 이후 증상 개선과 같은 다양한 증상을 포함한

다(Solomon, 2008). 이러한 증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성대의 기능 

및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 근긴장성발성장애(muscle tension 

dysphonia: MTD)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Jin, 2014). 따라서 

음성피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음성피로도 검사(vocal fatigue 

index: VFI)를 사용하는데, VFI는 주관적 평가로, 개인의 음성피

로 정도를 파악하여, 음성피로에 대한 치료 효과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Nanjundeswaran et al., 2015). 

하지만 국내에서는 음성피로도 검사가 다른 음성분석 검사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는 실시되어 오고 있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이 

음성피로도 및 음성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유무와 발화의 양은 음성피로와 과긴장

의 음성산출로 인한 음질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스크 착용 유무가 음성에 어떠한 영향

을 주는지 그리고 음성산출의 양에 따라 음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음성피로도 설문지를 통해 마스크 착용과의 상관성

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스크 착용 유무와 성별에 따라 모음 /ㅏ/의 음향학적 

변수(Jitter, Shimmer, NHR, CPP)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마스크 착용 유무, 성별, 발화 양에 따라 문단 읽기에서 

CPP, L/H ratio, CSID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마스크 착용 유무와 발화 양에 따라 음성피로도 정도

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남

녀 60명(남 30명, 여 30명)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최근 3개

월 내 음성질환, 신경계 질환의 병력 소견이 없으며, 과거에 음

성치료를 받은 이력이 없고, 호흡기 및 상기도 감염 또는 알레

르기 질환이 없는 사람, 청력과 후두 또는 조음기관의 문제가 

없는 사람, 흡연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

상자 연령 평균은 22.12(SD=2.09)세였다.

2. 검사도구

1) 음향학적 검사

20대 남녀 6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전과 후가 성별에 

따른 음질 차이에 대한 변수를 산출하기 위해 CSL 

(Computerized speech lab, Model 4305, Kay PENTAX) 중 

MDVP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를 사용하여, 녹음 

시 대상자의 입과 마이크 사이의 거리는 10cm 정도 떨어진 곳

에 위치시키고, 대상자가 평상시에 말하는 편안한 음도와 강도

로 모음 /ㅏ/를 5초 동안 연장발성 후 앞, 뒤 1초를 제외한 가

장 안정적인 부분인 3초를 분석구간으로 지정하여 Jitter, 

Shimmer, NHR을 분석하였다. 또한 ADSV (analysis of 

dysphonia in speech and voice)를 사용하여, MDVP 모음 /ㅏ

/에서 측정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저장하여 ADSV로 파일을 불

러와 CPP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마스크 착용 전과 후가 성별에 따른 발화 양에 따라 음질 차이

에 대한 변수를 산출하기 위해 CSL 중 ADSV를 사용하여, ‘산책’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도록 하였으며, 녹음 후 CPP, L/H 

ratio, CSID를 측정하였다. 

2) 주관적 검사

Nanjundeswaran 등(2015)이 고안한 VFI를 Kim(2017)가 

번안 후 먼저 이중언어 사용자가 내용의 수정을 하고, 1차 수

정된 번안본을 국어와 영어를 전공한 언어병리학 전공 석사과

정 대학원생의 공동 검토와 연구자와의 토의를 거친 후, 2차 

수정된 번안본을 음성장애를 전공한 언어치료학과 교수 1명과 

음성치료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언어재활사 1명이 내용의 

타당도를 검토하여 수정하였다. 3차 번안본은 실험참가자 5명

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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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확인한 뒤, 음성장애 전공 대학 교수 1명이 재확인하여 

최종 번역본을 사용하였다. 

최종 번역본에서 본 연구에 적합한 문항을 발췌하여 마스크 착

용 유무에 따른 발화 양에 대한 음성피로 정도를 측정하였다. 음

성설문지를 사용하여 대상자가 나타나는 증상 빈도를 5점 척도

(1=전혀 아니다, 2=아니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음성설문지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크

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뉘는데, Part Ⅰ은 4가지 문항으로 마스

크 착용이 발화 양에 호흡,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지에 관한 문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Part Ⅱ는 3가지 문항으로, 휴식 후 목

소리의 상태에 관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Part

Ⅲ는 3가지 문항으로 전체적으로 목소리를 사용했을 때의 느낌

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Appendix 1).

3. 실험설계

20대 성인 남녀 각 30명을 대상으로 소음이 차단된 방음부스에

서 음성 표본을 수집하였다. 또한 모든 대상자는 동일한 마스크

(KF94)를 착용 후 진행하며, 입과 마이크 거리는 10cm로 하였다. 

COVID-19 감염의 위험이 있으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

되었으며, 대상자는 녹음 전 자가문진표와 발열 체크, 손 소독

을 필수로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

서 대상자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1 : 1로 음성 표본을 수집하

였으며 대상자의 녹음이 끝난 후 뿌리는 소독약을 사용하여 소

독을 진행하고 환기시켰다.

1) 마스크 착용 유무와 성별에 따른 음질 차이 수집 방법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별에 따라 

음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MDVP를 사용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녹음 순서는 무작위로 선정

하였으며, 대상자마다 총 2번을 녹음하였다. 마스크 착용 전과 후 

모두 모음 /ㅏ/를 편안한 음도와 강도로 5초 동안 발성한 뒤, 앞 

1초, 뒤 1초를 제외한 가운데 3초인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선택하

여 Jitter, Shimmer, NHR을 측정하였다. 또한 MDVP의 모음 /

ㅏ/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저장하여 ADSV로 파일을 불러와 

CPP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2) 마스크 착용 유무, 성별, 발화 양에 따른 음질 차이 수집 방법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성별과 발화 

양에 따른 음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ADSV를 사용하였다. 

피검자는 음절수가 차이 나는 2개의 읽기 문단(‘산책’, ‘가을’) 

반복 횟수를 무작위 순서로 뽑아 진행하였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피검자에게 코와 입 그리고 턱까지 가리도록 하게 하였

다. 

마스크 착용 유무와 읽기 반복 횟수를 무작위로 실시하기 위해 

검사자는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는 발화과제 4개를 준비하여, 

제비뽑기를 통해 과제 순서를 정하였다. 4가지 발화과제 방법

은 Table 1과 같다.

읽기 문단인 ‘산책’, ‘가을’ 문단은 1회 발화 시 총 787음절

이며, ‘산책’, ‘가을’ 문단을 2회 발화 시에는 총 1,574음절로 

발화하게 된다. 매 과제에 음성샘플 수집은 발화 후 ‘산책’ 문

단의 첫 번째 문장(‘높은 산에 올라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소

리를 지르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듯하다’, 32음절)을 녹음 후 

ADSV를 사용하여 CPP, L/H ratio, CSID를 측정하였다. 

Type Reading tasks order

A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 10 minutes break 
→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 10 minutes 
break → not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 10 
minutes break → not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B

Not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 10 min break 
→ not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 10 min rest 
→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 10 min break →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C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 10 minute break 
→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 10 minute break 
→ not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 10 minute 
break → not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D

Not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 10 min break 
→ Not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 10 min 
break → wearing, utterance 2, evaluation → 10 min 
break → wearing, utterance 1, evaluation

Table 1. The types of reading tasks

3) 마스크 착용 유무와 발화 양에 따른 음성피로도 수집 방법

모든 과제 수행 후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발화 양에 따른 음

성피로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음성설문지(음성피로도검사를 

수정 편집하여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 평가를 실시하였다. 

음성설문지에서 피검자는 음성산출 과제 후 각 문항에 대해 본

인이 느끼는 음성피로의 정도를 체크하도록 하였다. 

4. 결과처리

모음 /ㅏ/ 연장발성의 마스크 착용 유무가 성별에 따라 음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PSS version 21.0 프로그램의 

이원분산분석 반복측정(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

을 실시하였고, 읽기과제 시, 마스크 착용 유무, 성별, 발화 양에 

따라 음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원분산분석 반복

측정(three-way repeated measures ANOVA)을 실시하였다. 또

한 발화 양과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라 피검자의 음성피로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음성피로도 설문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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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마스크 착용, 성별에 따른 MDVP 측정치

모음 /ㅏ/ 연장발성 시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성별에 따라 

음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분산분석 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Jitter, NHR, CPP 변수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Jitter, Shimmer 변수는 마스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

이가 있었지만, 성별과 마스크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

었다(Table 2).

Type Ⅲ SS df F p

Sex

Jitter 2.761 1 7.632 .006**

Shimmer 6.041 1 3.558 .060

NHR .025 1 72.552 .000***

CPP 531.469 1 170.060 .000***

Mask

Jitter 1.763 1 4.873 .028*

Shimmer 16.049 1 9.453 .002**

NHR .001 1 2.208 .139

CPP .486 1 .156 .694

Sex × Mask

Jitter .586 1 1.621 .204

Shimmer .000 1 .000 .987

NHR 8.882 1 .259 .611

CPP 1.548 1 .495 .482
*p<.05, **p<.01, ***p<.001

Table 2. MDVP measures by mask wearing and gender

2. 마스크 착용, 성별, 발화 양의 ADSV 측정치

마스크 착용 유무, 성별 그리고 발화 양에 따라 음질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분산분석반복측정을 실시한 결과, 성별

에 따라 CPP, L/H ratio, CSID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마스

크 유무에 따라 L/H ratio, CSID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반복 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별과 마스크 유

무 간, 성별과 반복 횟수 간, 마스크 유무와 반복 횟수 간, 성

별과 마스크 유무, 반복 횟수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

다(Table 3).

Type Ⅲ SS df F p

Sex

CPP 25.687 1 21.775 .000***

L/H ratio 683.772 1 114.034 .000***

CSID 6294.723 1 61.516 .000***

Mask

CPP .613 1 .520 .472

L/H ratio 1167.640 1 194.730 .000***

CSID 3482.500 1 34.033 .000***

Repeatintion

CPP .073 1 .062 .804

L/H ratio .133 1 .038 .846

CSID .683 1 .007 .935

Sex × Mask

CPP .120 1 .102 .750

L/H ratio .259 1 .043 .836

CSID 10.063 1 .098 .754

Sex ×
Repeatition

CPP .025 1 .021 .884

L/H ratio .009 1 .002 .969

CSID 12.640 1 .124 .726

Mask ×
Repeatition

CPP .213 1 .180 .672

L/H ratio .479 1 .080 .778

CSID 24.750 1 .242 .623

Sex × Mask ×
Repeatition

CPP .733 1 .621 .431

L/H ratio .778 1 .130 .719

CSID 3.532 1 .035 .853
***p<.001

Table 3. ADSV measurements of mask wear, gender, and 
volume of speech

3. 마스크 착용 전과 후에 따른 음성피로도 정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음성피로를 알아보기 위해 10개 문항으

로 구성된 음성피로도 설문의 평균 점수는 다음과 같았다

(Table 4). 10개 문항 중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 점수가 나온 

문항은 ‘마스크 착용 시 말을 할 때 숨이 찬다(4.00)’, ‘쉬고 난 

뒤에는 목소리가 좋아진다(3.90)’, ‘쉬고 난 뒤에는 목소리를 낼 

때 힘이 덜 든다(3.90)’, ‘쉬고 난 뒤에는 목소리의 거친 정도가 

줄어든다(3.81)’, ‘마스크 착용 시 말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

어가는 게 느껴진다(3.73)’, ‘마스크 착용 시 발화 양(반복읽기

횟수)에 따라 호흡의 어려움이 있었다(3.70)’였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 후 발화할 때 숨이 차고, 힘이 들어가고, 

발화 양이 많을수록 호흡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식 이

후 발화할 때는 목소리가 좀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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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M

 1. There was difficulty in breathing depending on 
the amount of utterance (number of repeated 
readings) when wearing a mask.

3.70

 2. When wearing a mask, you feel tired in your 
voice depending on the amount of utterance 
(number of repeated readings).

3.53

 3. Short of breath when speaking while wearing a 
mask.

4.00

 4. When you speak, you can feel the effort in your 
voice when you wear a mask.

3.73

 5. After resting, the voice gets better. 3.90
 6. After resting, it takes less effort to raise your 

voice.
3.90

 7. After resting, the roughness of the voice 
decreases.

3.81

 8. When you talk a lot, you feel like your throat is 
swollen.

3.23

 9. My throat hurts when I use my voice. 2.63

10. My whole neck is uncomfortable when I use my 
voice.

2.50

Table 4. Degree of voice fatigue before and after wearing a mask

Ⅳ. 논의 및 결론

의사소통에 있어 목소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음질은 성대의 

접촉방식과 관련이 있고, 소리의 맑은 정도를 뜻하며, 목소리를 과

다하게 사용할 시 목소리의 음질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목에 

힘을 주어 말하거나, 목소리 오ㆍ남용, 목소리를 장시간 사용할 

때, 음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음성피로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로 생활화 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 

변화되는 음향학적 특성과 음성피로도 정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

였으며, 일반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유무에 따른 음

질과 발화 양에 따른 음질 차이를 MDVP와 ADSV를 통해 알아보

고, 마스크 유무와 발화 양에 따른 음성피로 정도를 음성설문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

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마스크 착용 전과 후가 성별에 따른 음질 차이를 모음과

제 /ㅏ/를 통해 MDVP와 ADSV로 알아본 결과, Jitter, Shimmer 

값은 남, 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보다 착용 후 평균값이 감

소하였다. Jitter의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전과 후가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낮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정상 음성에 관한 모음 연장

발성의 음성측정치를 연구한 Pyo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NHR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 또한 Pyo 등(200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성별과 마스크 유무

에 따른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 따라 Jitter, NHR, CPP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마스크 유무에 따라 Jitter, Shimmer가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NHR과 CPP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의료용 마스크 착용과 미착용을 성별에 따

라 음질 평가를 한 Lin 등(2021)의 연구와 성별에 따라 정상 성인

의 CPP 값의 차이를 알아본 Choi와 Choi(20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CPP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보다 착용 후 여자

보다 남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이는 모

음 과제 /ㅏ/에서의 켑스트럼 및 스펙트럼 결과를 알아본 Choi와 

Choi(2016), Kim(202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음향학적 

변수에 대한 결과를 보아,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보다 착용 후에 

목소리의 주파수와 음성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마스크 착용 전과 후, 성별, 발화 양에 따른 음질 차이를 

알아본 결과, CPP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

보다 착용 후 발화했을 때 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L/H ratio 

평균값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보다 착용 후 더 높은 값을 나타

내며, 이는 마스크 착용 전과 후에 따른 연결발화과제에서의 켑스

트럼 및 스펙트럼을 연구한 Kim(202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또한 

L/H ratio의 경우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높은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에 비해 여자가 기식성인 음질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Choi와 Choi(2016)의 연구와 일치하

였다. CSID의 경우 남, 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보다 착용 

후 발화했을 때 더 높게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유무, 성별, 발화 

양에 대한 상관성을 알아본 결과, 성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마스크 착용 유무에서는 L/H ratio, CSID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반면, 발화 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마스크 착용 전과 후, 발화 양에 따른 음성피로도 정도를 

음성설문지를 통해 알아본 결과, 마스크 착용 시 발화 양에 따라 

호흡의 어려움과 목소리에 피로감이 느껴진다고 하였으며, 특히 마

스크 착용 시 말을 할 때 숨이 차거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는 마스크 착용 전과 후의 음성피로정도를 

VFI를 통해 알아본 Ribeiro 등(2020), Karagkouni(2021)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또한 목소리 사용 후 휴식 시 목소리가 약간 좋아

지며, 힘이 덜 들어가고, 거친 정도가 약간 줄어든다고 하였다. 목

소리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호흡 방법과 적절한 휴식이 필

요함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성별과 마스크 유무에 따라 음질 변수에 차이는 나

타났지만, 성별과 마스크 유무, 발화 양에 따른 상관성은 없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이 음질의 음향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마스크 착용과 발화 양에 따른 음성피로도는 높게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마스크 착용 유무가 발화 양에 따라 음성

산출 및 음성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없었으나 본 연

구에서 발화 양에 따라 마스크 착용 유무가 음향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에 따른 주관적으로 느끼는 음성피로도 정도는 어떠한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 본 연구에서는 음성 문제가 없는 정상 성인 20

대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적으로 목소리를 많

이 사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유무와 발화 양에 따른 

음질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화 양을 최

대 1,574음절로 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발화 양을 늘려 발화 

양이 마스크 착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음성의 워밍업 여부 따라 동일한 문단 발화 시에도 음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연구에서는 발화과제 전에 

충분한 연습을 한 후 성대가 워밍업이 된 상태에서 낭독 음성을 

녹음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C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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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시 산책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지만, 

CPP는 문단 중 어느 부분을 낭독했는가에 따라 CPP값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단 길이와 읽은 문장에 따른 CPP값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음향학적 평가 시 마스크 종류에 따라 음질에 영향

을 미치는지, 마이크에 씌우는 덮개에 따라 음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 그 결과에 따라 음질 평가에 동일한 조건(마스크 종

류, 마이크 덮개)을 치료 전과 후에 적용하여 차이를 알아보는 것

이 더 객관적인 평가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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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설문지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Part I

 1. 마스크 착용 시 발화 양(반복읽기 횟수)에 따라 호흡의 어려움이 있었다. 1 2 3 4 5

 2. 마스크 착용 시 발화 양(반복읽기 횟수)에 따라 목소리에 피로감이 느껴진다. 1 2 3 4 5

 3. 마스크 착용 시 말을 할 때 숨이 찬다. 1 2 3 4 5

 4. 마스크 착용 시 말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 1 2 3 4 5

Part II 1 2 3 4 5

 5. 쉬고 난 뒤에는 목소리가 좋아진다. 1 2 3 4 5

 6. 쉬고 난 뒤에는 목소리를 낼 때 힘이 덜 든다. 1 2 3 4 5

 7. 쉬고 난 뒤에는 목소리의 거친 정도가 줄어든다. 1 2 3 4 5

Part III 1 2 3 4 5

 8. 말을 많이 하면 목이 부은 느낌이 든다. 1 2 3 4 5

 9. 목소리를 사용할 때 목 안이 아프다. 1 2 3 4 5

10. 목소리를 사용할 때 목 전체가 불편함을 느낀다. 1 2 3 4 5

Appendix 1. Examples of voice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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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마스크 착용, 성별, 발화 양이 음질과 음성피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방법: 연구 대상은 20대 남녀 60명(남 30명, 여 30명)으로 하였다. 마스크 착용 유무, 성별에 따른 

음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음 /ㅏ/를 MDVP를 사용하여 Jitter, Shimmer, NHR을 측정하였고, 

가장 안정적인 부분을 저장하여 ADSV로 파일을 불러와 CPP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마스크 

착용, 성별, 발화 양에 따른 음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발화과제 중 1가지 과제를 실시 한 후 

ADSV를 사용하여 ‘산책’의 첫 번째 문장을 녹음 한 후 CPP, L/H ratio, CSID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발화 양에 따른 음성피로 정도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결과: 첫째, 마스크 착용, 성별에 따른 MDVP 분석 결과, Jitter, NHR, CPP에서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Jitter, Shimmer는 마스크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과 마스크 간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는 없었다. 둘째, 마스크 착용, 성별, 발화 양에 따른 ADSV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마스크 유무에 따라 L/H ratio, CSID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반복 횟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성별, 마스크 착용 또는 발화 양 간에 

유의미한 상호 작용 효과는 없었다. 셋째, 피험자의 음성피로 설문 결과, 마스크를 착용한 후 발화 

양에 따라 호흡이 어렵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마스크 착용이 음질의 음향학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스크 착용과 발화 

양에 따른 음성피로도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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